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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돋보기

A씨는 2017년 피해자 4명을 속

여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

7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

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. 그

런데 지난 3월 4일 2심에선 형량이 

징역 6월로 늘었다. ‘경합(競合)’에 

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. 경

합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개의 범

죄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

하는 것이다. 간단해보이지만, 가끔

은 판사조차 헷갈릴 정도로 골치가 

아파진다.

A씨에 대한 2심 재판을 진행한 서

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공소사실에 

대한 유·무죄 판단에서는 1심의 판

단을 유지했다. 그러나 이번 사건과 

A씨가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

판사도 일일이 그려봐야 안다는데…

‘경합’이 뭐길래

법정 돋보기



250  2022년 4월호

법정 돋보기

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

했다.

A씨는 2015년에도 다른 사기범죄로 징역 2

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, 2019년에도 사

기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

받은 바 있다.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즉 A씨

가 2017년에 저지른 사기 및 횡령 범죄가 발

생 직후 밝혀졌다면 2019년 확정판결 당시 그 

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와 하나로 묶여 하나의 

형이 선고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, 그 

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. 이

번 사건(2017년 범행)과 2019년 확정판결 된 

범죄가 이른바 ‘사후적 경합’ 관계에 있다고 

본 것이다.

경합, 그 중에서도 ‘실체적 경합’은 한 사람

이 저지른 여러개의 범죄를 하나로 묶어 하나

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. 범죄 별로 각 형량

을 산술적으로 더할 경우 가벼운 범죄를 여러

번 저지른 사람이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

사람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 모순 등을 피하기 

위한 취지다.

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가 한 번에 적발되지 

않고 따로따로 적발될 경우 형량 산정에 문제

가 생긴다. 똑같이 2건의 사기를 친 피고인 두 

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. B씨는 한 번에 2

건이 모두 적발돼 1번 확정판결을 받았고, C

씨는 각각의 사기 행각이 따로따로 적발돼 2

번 확정판결을 받았다. 이 경우 두 범죄가 하

나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B씨에 비해 각 

판결마다 형을 따로따로 선고받은 C씨의 전

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모

순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게 ‘사후적 경합’이

다.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 중 일부가 다른 

범죄들의 확정 판결 이후에 밝혀져 별도로 형

이 선고돼야 할 경우, 다른 범죄들과 동시에 

선고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

경하는 것이다. 즉 사후적으로 경합 관계를 인

정하는 것이다. 1심은 이번 사건(2017년 범

죄)과 2019년 확정판결 된 범죄가 ‘사후적 경

합관계’에 있다고 보고 A씨의 형을 감경한 것

이다.

그런데 2심은 두 범죄가 같이 재판을 받을 

수는 있었다해도 하나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

고될 수는 없었다고 봤다. 2019년 확정판결 

된 범죄의 발생 시점이 그 이전에도 있었던 또 

하나의 확정판결, 즉 2015년 확정판결 이전

이었기 때문이다. 판결 시점이 아닌 범죄 발

생 시점으로 보면 ‘2019년 확정판결된 범죄’

는 2013년 발생했고, 발생 직후 밝혀졌다면 

2015년 확정판결 당시, 그 판결의 대상이었던 

범죄와 하나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

었던 셈이다.

‘2019년 확정판결 된 범죄’와 하나로 묶여 

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 범죄 즉 ‘사후적 

경합 관계’에 있는 범죄는, 이번 사건(2017

년 사건)이 아닌 ‘2015년 확정판결된 범죄’라

는 얘기다. 이 두 범죄가 이미 경합 관계로 인

정돼 각각 형을 감경받았고, 이 두 사건의 ‘사

후적 경합’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은 2015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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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판결이기 때문에, 그 이후 저질러진 이번 

사건(2017년 범죄)은 이전의 두 범죄와는 경

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. 그래

서 2심은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.

확정판결 된 범죄와의 ‘사후적 경합’이 인정

되는 범죄는 판결 전 발생했으나 판결 후 밝혀

진 범죄다. 판결 후 발생한 범죄가 아니다. 만

약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범죄와 후에 발생한 

범죄 사이의 경합관계까지 인정하게 되면, 한 

사람이 일생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를 하나로 

묶어 형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논

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. 극단적으로는 

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하면 이후 다

른 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

는 상황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.

범죄 전력과 확정판결 이력이 많은 피고인

들의 범죄에 대한 경합 관계 판단은 판사들조

차 가끔 헷갈릴 정도로 어려워진다. 때문에  

1심은 물론 2심에서까지도 경합 관계를 잘못 

판단해 대법원에 가서야 바로잡히는 경우도 

종종 있다. 한 현직 판사는 “각 판결과 범죄의 

시점들을 종이에 그림으로 그려보아야 판단

이 가능한 때가 종종 있다.”고 했다.

(출처/경향신문 & 경향닷컴)


